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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시설관리공단, 전국 최초로 전직원 지역화
폐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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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사랑상품권, *재판매 및 DB 금지

[평창=뉴시스]이덕화 기자 =

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 직원이 지역화폐를

사용하는 '평창사랑 챌린지'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.



이번 챌린지는 공단 전 직원이 사랑상품권을 발급받아 1인당 월 30만원 이상 사용을 실천함으로써 연간 총 1

억8000만원 규모의 지역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.

단순한 소비 권장을 넘어 공공부문의 소비력을 지역 내로 환류시키는 제도적 실천 모델로 기획됐다.

캠페인의 지속가능성과 구조화를 위해 ▲복지포인트 ▲시상금 ▲부서 회식비·간식비 등을 사랑상품권으로

전환하는 내부 제도를 마련했다. 내년부터는 복지포인트의 30% 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.

'평창사랑상품권' 구매 시 10% 즉시 할인, 연말정산 시 30%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. 카드수수료가 거의 없

어 가맹 소상공인의 수익 안정에도 기여한다.

현재 1350여 개 가맹점이 등록돼 있어 직원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 지역상생 수단

으로 자리 잡고 있다.

공단은 월별 사용 실적을 분석·공유하고 타 공공기관·지역 기업으로의 정책 확산을 위한 사례집 발간·벤치마

킹 가이드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.

최순철 이사장은 "이번 챌린지는 '우리가 먼저 쓰자'는 작은 실천이 '모두가 함께 사는 평창'이라는 큰 목표와

연결돼 있다"며 "직원들에게는 10%의 실질적 혜택을 상인들에게는 매출 희망이라는 착한 소비가 민간으로

확산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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